
□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

위한「위고(We Go) 서포터즈」2기를 출범하고, 6.19.(토) 오후 온라인 

발대식(오리엔테이션)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

  ㅇ 「위고(We Go) 서포터즈」라는 명칭은 한미동맹의 구호(캐치프레이즈)인“같이  

갑시다(We Go Together)”에서 유래한 것으로,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 

상호 우호 증진이라는 동 홍보단(서포터즈) 활동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

  ㅇ 이번 2기 서포터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

불구하고 우리 국민, 한국거주 미국 국적자,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등 

한미 간 우호 증진에 관심 있는 양국 국민이 500명 이상 지원하였으며, 

최종적으로 1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.

□ 금년「위고(We Go) 서포터즈」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, ▴주한미군 

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▴주요 지역 탐방 ▴봉사활동 ▴관련 사회

관계망[SNS] 콘텐츠 제작 ▴평택 소파[SOFA] 국민지원센터 5주년 기념

행사 등 다양한 온․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호혜적 

교류 확대의 지평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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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「위고(We Go) 서포터즈」2기 온라인 발대식 개최

-한미동맹을 마음으로 체험하다-



  ㅇ 「위고(We Go) 서포터즈」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양국 국민들이 한마음이 

되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사회관계망[SNS]을 통해 

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,

  ㅇ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

나갈 수 있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외교부는 소파[SOFA] 민군관계 분과위원회* 운영, 각종 민군관계 증진 

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장병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

접촉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, 앞으로도 더욱 

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과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

민군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* 소파(SOFA, Status of Forces Agreement) 합동위원회 산하 설치된 약 20개 분과위원회

중하나로우리국민과주한미군간교류강화등을목표로활동중. 끝.


